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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장에게 직접 전달되는 ‘투명인사봉투’ 운영

-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4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으로 -

- 본인 희망보직, 후보자 추천, 시정제안 등 청탁없는 깨끗한 인사정착 기대 - 

인천시가 직원들의 인사고충을 시장이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인

사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와 관련한 의견수렴 창구인 ‘투명인사봉투’를 운영한

다고 밝혔다.

‘투명인사봉투’는 희망보직 등 본인의 인사문제를 시장에게 직접 개

진하는 제도다. 우선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4급 이상 간부급 공무

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외부 인사청탁 방지와 더불어 시장이 직접 

간부급 인사를 챙겨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 정착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다.

‘투명인사봉투’의 주요내용에는 본인의 희망보직은 물론 소속 실․
국 및 그 외 직위에 대한 후보자 추천, 기타 시정 제안사항 등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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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포함된다. 시는 주요 직위 등에 대한 후보자 추전 및 성과 우수자 

발탁승진 제안 등 인사 및 조직 운영 등에 대한 의견 개진을 통해 시장

과 간부급 직원 간에 소통하는 인사행정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투명인사봉투는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밀봉된 상태로 시장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라며 “소통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해 나가고, 또한 향후 운영성과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5급 이하까지 운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